
제조업 수익성 1991년 이후 최저
부채비율은 200%이하 … 금리하락으로 1조4000억원 절감

2001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조업의 수익성이 크게 악화되고 매출신장세도 둔화된 것으로 나

타났다. 다만,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감소로 경상이익률은 예년수준을 유지했다.

그러나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은 영업이익 악화

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감소로 소폭 상승했지만 영업이익으로 금융비용을 충당하지 못하는

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 기업은 증가추세를 보여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시급한 것으

로 지적됐다.

한국은행은 11월12일 제조업 1740개 등 모두 2286개 기업을 대상으로 6월말 현재 대차대조

표, 손익계산서, 제조원가명세표 등을 2000년 말 재무제표와 비교분석한 ' 2001 상반기 기업

경영분석결과 '를 발표했다.

2001년 상반기 우리나라 제조업은 매입채권 등 비이자부부채 감소 및 증자 등으로 부채비율

(198.3% )이 2000년 말보다 12.3%포인트 하락해 200%이하로 낮아졌다. 하지만, 불투명한 경

기전망으로 차입을 늘리면서 차입금의존도는 42.1%로 2000년 말의 41.2%보다 소폭 상승했

다.

부채비율은 낮아졌지만 수익성은 크게 악화돼 매출액 영업이익률(6.9% )이 2000년 상반기

(8.6% )보다 1.7%포인트 하락, 1991년 상반기의 6.9% 이후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.

영업이익률이 크게 떨어진 것은 매출부진에 수입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매출액 대비 재료

비 비중이 증가한데 따른 것이다.

[표] 제조업 부채비율 차이

(단위: % )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구　　분 1997년말 1998년말 1999년말 2000년말 2001년 6월말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부채비율 396.3 303.0 214.7 210.6 198.3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자기자본비율 20.2 24.8 31.8 32.2 33.5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차입금의존도 54.2 50.8 42.8 41.4 42.1

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 -

+ 부채비율＝(부채/ 자기자본)×100

++ 자기자본비율＝(자기자본/ 총자산)×100

+++ 차입금의존도＝ (차입금＋회사채)/ 총자본×100

정보통신 이외 제조업종은 매출액 영업이익률이 7.3%에서 7.1%로 소폭 하락하는데 그쳤으



나 정보통신제조업종은 12.8%에서 6.3%로 절반수준으로 하락했다.

매출액 증가율도 전년동기대비 3.3% 증가에 그쳐 1999년 상반기 (- 3.4% )를 제외하고는 1989

년 상반기 통계편제 이래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.

매출액 경상이익률은 3.7%로 2000년 1- 6월 (5.1% )보다 1.4%포인트 하락했으나 금리하락에

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 등으로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상반기 (- 0.4% )는 물론 1990- 96년

상반기 평균 (2.6% )보다는 높은 수준이었다.

한국은행은 2001년 상반기 금리하락에 따른 제조업의 금융비용 감소액이 1조4000억원에 이

르는 것으로 추정했다.

2001년 상반기 제조업의 이자보상비율 (영업이익/ 금융비용)은 170.5%로 전년동기 (169.5% )보

다 1.0%포인트 상승했으나 이자보상비율이 100% 미만으로 영업이익이 금융비용에 못미치

는 기업 비중은 26.7%에서 30%로 3.3%포인트가 증가했다.

또 관리기업을 제외한 정상기업만 보더라도 이자보상비율 100% 미만기업 비중이 21.8%에

서 26.1%로 늘었다.

전문가들은 금리하락에 따른 금융비용부담 경감은 한계에 왔기 때문에 영업이익을 늘리려는

노력과 함께 상시 퇴출시스템을 강화, 기업구조조정을 계속해야 한다고 지적했다.


